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목) 11:00

2026. 10. 2.(금) 조간
배포 2026. 10. 1.(목) 06:00

“가을 여행은 촌캉스로!”
농식품부, 여행가는 달(가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먼저 ‘10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

교통(고속·시외버스, 열차) 할인 혜택**을 연계한 농촌투어패스(인구감소·관

심지역 중 88개 시·군)의 할인율을 최대 50% 확대하고, 전국 11개 농촌

관광벨트 시범모델과 연계한 신규 상품을 10월 중 출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그룹 단위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상품’은 9월 3개 지역 4개 상품에서 14개 지역 15개 상품으로 늘어나며, 

상품별로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등
** 농촌투어패스를 구매하면 대상 지역으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 코레일과 협업을 통해 코레일톡에서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20개 인구
감소지역 열차 운임을 50% 할인

  또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농촌체험 및 숙박 180개 상품(최대 체험 

30%, 숙박 20% 할인), 농촌크리에이투어 17개 지역 56종의 농촌여행 상품

(최대 50% 할인), 지역단위 농촌관광 8개 지역 71개 상품(최대 50% 할인)도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9월에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선정한 농촌형 

워케이션은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평일 기준, 최대 5일) 할인과 

여행자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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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지속 운영한다.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휴

양마을을 방문·인증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9~10월 가을 

시즌, 3~11.15 전체 시즌)하고, 농촌투어패스와 온라인 결제 플랫폼 등록 

상품 구매자 대상 리뷰 및 캐시백 이벤트도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 농촌관광 붐 조성을 위해 카카오톡과 다음에 농촌관광 

가는 주간 및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11월 중순

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 ‘가을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농촌 6선’과 이달의 으뜸촌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0~11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확대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양한 농촌

관광 상품 할인 혜택 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촌의 계절인 

가을, 촌캉스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가을 농촌여행 추억을 만드시고,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느껴보시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관광이 국민분들의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은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https://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0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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